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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통일한마음체육대회 개최
- 9월 2일, 북한이탈주민 등 250여 명 참가 -

- 상호 이해증진과 화합 다져, 2025 APEC 인천 유치 지지선언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9월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체육관에서 ‘북

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2023 통일한마음체육대회’를 개최했다고 밝

혔다.

이번 대회는 인천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상호 간의 

이해증진과 화합을 위해 개최됐으며,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

째를 맞이했다.

이번 행사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허식 시의회 의장, 인천하나센터 백

성현 이사장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

가한 가운데 개막식, 체육대회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. 

개막식은 개회선언과 선수단 입장, 국민의례, 정착 유공 북한이탈주민 

시장 표창, 내빈 인사말씀, 선수단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.

특히 개막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2025년 아시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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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인천유치를 지지선언하는 단합의 

시간도 마련됐다.

체육대회는 3개 팀으로 구성돼 훌라후프 릴레이, 파도타기, 풍선탑 쌓

기, 풍선 전달 게임, 색판 뒤집기, 신발양궁 등의 각종 팀별 운동경기

와 참석자 모두가 하나 돼 즐길 수 있는 대동제 놀이 등 다채로운 내

용으로 진행됐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에서 “미래의 행복한 삶을 개척하고자 고

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을 결심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의 용기가 지

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힘의 원천이 될 것”이라며 “이 자리

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고향의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즐거운 

시간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

▲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월 2일 연수구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'통일한마음 체육대
회'에서 참석자들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


